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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대체서식
지 4곳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손 놓고 있
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 담당 공무원이 없
는 것은 물론 모니터링이 안 돼 현재 서식
여부나 개체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
태다.

당장 시가역점추진하는 ‘쾌적하고 살기

좋은 환경도시’가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
마저나오고있다.

8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에는 미군기지이
전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▲덕목제(현
덕면) ▲배다리 생태공원(죽백동) ▲봉골
근린공원(고덕면) ▲덕동산 근린공원(비
전동) 등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4곳을
조성해관리하고 있다.

대체서식지에는 개발지역에서 서식하던
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, 금개구
리(2급), 맹꽁이(2급) 등을 이주시켰다.
대체서식지는 조성후 2~3년간 사업자

가 의무적으로 서식여부와 개체 수 등에
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이후에는 시
가 관리를 해야 한다. 하지만 시는 이후
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소
홀했다. 이같은 사실은 시 환경국에 대한
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다.

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(위원장 김승겸)
최선자(더불어민주당) 의원은 이날 환경
국 김진성 국장을 상대로 멸종위기종 야
생생물 대체서식지 현황과 관리 실태, 개
체수, 모니터링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.
김진성 국장은 시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
았다고 시인했다.

서식 개체수와관련해서도 “정확이 파악
이안돼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소실
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답했다.
이에 최 의원은 “이쯤이면 대체서식지로
이주한멸종위기종 생물들이 대부분 죽은
것이아닌가우려스럽다”고 지적했다.

최 의원의 질의로 대체서식지 관리가 안
되고 있는 이유도 나왔다. 김 국장은 “덕
목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체서식지는
모두 공원이다. (대체서식지를) 공원과에
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
근에확인해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하지
않는 것으로확인되었다”고 말했다.
김 국장은 또 “인력 핑계인지는 모르겠지

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이 없
었다”고 덧붙였다.
시는 대안으로 전담 공무원 확보와 함께
‘생태팀’ 신설을제시했다.

최선자 의원은 “개발에 떠밀려 대체서식
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종 생물마저관리
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반성을
해야 한다”면서 “대체서식지 멸종위기종
야생생물의 관리 보존은 사람과 동·식물
이 살아가는 생태환경이 어떤지를 가늠할
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. 이들
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
줄것”을 주문했다.

박명호기자

평택시, 대체서식지멸종위기종야생생물관리손놨다

4개 서식지 자체 모니터링 無
개체수 ‘깜깜’…시, “인력 없어”
환경도시 표방 ‘구호’에 그쳤나
최선자 의원, 행감서 집행부 질타

환경국을대상으로한행정사무감사에서최선자의원(왼쪽)과김진성환경국장이질의와답변을하고있다. 사진/평택시의회방송캡처

대체서식지 현황

덕동산근린공원(왼쪽)과봉골근린공원에조성된 멸종위기종야생생물대체서식지. 사진/평택저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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